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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국문초록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집약적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는 기존의 가구 

중심적 식량 생산-저장-소비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

한 실생활에서의 공음공식 관행이 지닌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진 송국리문화 핵심권에 비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덤 주위에서 발견되는 

파쇄/훼손/훼기된 유물을 매장의례의 일부로 이루어진 공음공식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최근 유물뿐만이 아니라 인골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그 일부만 매장하거나 재배

치한 사례, 또는 다른 개체의 인골과 결합해 매장한 사례 등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부분적, 선별적으로 분해되고 

재배치될 수 있다는 최근의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사람과 사물의 가분

성과 침투성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음공식 방

식과 그에 쓰인 토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

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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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onggukri culture, characterized by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the shift is notable 
from previous household-centered food production, storage, and consumption to 
community-centered one in and around the Songgukri site. In this central area of the 
Songgukri culture, the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mmensality in daily 
contexts were the focus of attention in existing studies. By comparison, fragmented artefacts 
in mortuary contexts were discussed as evidence of commensality outside of the central 
area. Recently, in addition to the deposition of fragmented artefacts, deliberate relocation of 
human body parts is increasingly reported.
This study understands the deposition of fragmented artefacts and the relocation of body 
parts in terms of their dividuality and permeability as relational being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commensality in these communities was part of the attempt to regulate 
the circulation of life forces among the living, the dead, and the supernatural. While 
this relational personhood is widely observed within and beyond the central area of the 
Songgukri culture, the specific ways in which commensality was practiced differ between 
the central area and other areas. This difference is explained as part of their strategy to form 
and maintain the exclusive politico-economic networks centered in the Songgukri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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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산업화를 통한 공장제 대량생산이 보편화되지 않은 여러 사회에서 음식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체화된 물질문화”로서 생산과 교환 관계를 체현

하고, 개개인의 몸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를 연결한다.
1
 이러한 사회에서는 음식

의 소비와 흡수가 몸의 외양을 통해 공적으로 관리되기도 한다.
2
 예를 들어, 파푸

아 뉴기니 에토로족은 ‘너무 뚱뚱한’ 아기의 몸을 흑마술의 증거 또는 생명 에너

지를 남몰래 저장한 증거로 믿어 그처럼 뚱뚱한 아기를 죽인다.
3
 한편 피지에서

는 개개 구성원의 몸을 공동체의 안녕을 나타내는 집단적 지표로 여겨 몸무게 감

소의 징후가 있는지 서로의 몸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4
 이들에게 개개 구성원은 

태어나고 죽지만 음식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 에너지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통

해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공동체와 세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5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집약적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문화단계에서는 부

여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물질문화의 여러 측

면에 걸쳐 다중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6
 특히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는 기존의 주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1	 M. Dietler, “Theorizing the Feast,” in M. Dietler & B. Hayden(eds.), Feasts: 
Archaeologci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Washington, D. 

C.: Smitho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pp. 72~73; K. C. Twiss, The Archaeology of 
Foo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	 A. Becker, Body, Self and Society: The View from Fiji(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크리스 파울러(저), 우정연(역), 『고고학과 인류학을 통해 본 

사람다움』(서울: 서경문화사, 2018), 134쪽. 

3	 M. Strathern, Property, Substance and Effect(London: Athlone, 1999), pp. 45, 48~51. 

4	 크리스 파울러, 앞의 책(2018), 134쪽.

5	 G. H. Herdt, “Semen Transactions in Sambia Culture,” in G. H. Herdt(ed.), Ritualized 
Homosexuality in Melanes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203.   

6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2001); 김장석, 「송국리단

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2008); 배진성, 「플라스크형 적색마

연호의 분포와 성격」, 『한국청동기학보』 18(2016); 이정은,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교환: 

남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비교 연구 시론」, 『영남고고학』 9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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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안 노지 및 수혈유구를 대신한 주거지 밖 노지 및 수혈유구의 뚜렷한 증가

를 통해 나타나듯 기존의 가구 중심적 식량 생산-저장-소비에서 공동체 중심적

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7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공음공식(共飮共食, 

commensality) 관행이 지닌 정치경제
8
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송국리문화 핵심권에 비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덤 주위에서 

발견된 파쇄/훼손/훼기된 유물을 공음공식 후 이루어진 의례적 행위의 산물로 

주목하였다.
9
 그런데 최근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그 일부

만 매장하거나 재배치한 사례, 또는 다른 개체의 인골과 결합해 매장한 사례 등

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10
 

이에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단계에서 널리 관찰되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분

해 행위를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해해 보려 한

다. 이를 위해 한국고고학에 비해 공음공식 및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분해 행위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구미 고고학과 인류학의 성과를 참조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송국리문화단계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

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면서도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음공식 방식

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7	 유병록, 「송국리형주거지 노의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2(2018).

8	 개개인의 생물체적 생존을 넘어 집단적인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생산-분배-소비 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권력 관계를 지칭한다. A. W. Johnson & T. Earle,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23~30. 

9	 강민석, 「묘역지석묘의 유물 훼기와 장송의례」, 『한국고고학보』 126(2023); 이성주, 「저

장제사와 성찬제사: 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영남고고학』 

70(2014); 이영문,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2002).    

10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을 통해 본 젠더와 삶의 재생산」, 『한국상고사

학보』 1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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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덤과 공음공식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매장의례의 일부로서 지석묘 주변에서 편으로 발견되는 

유물, 특히 무문토기편은 일찍부터 공음공식의 흔적으로 이해되었다. 대표적으

로 이영문
11
은 지석묘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손된 유물을 장송의례 이후 또는 그 

일부로 이루어진 향연이나 제의와 같은 의식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최근 강민석
12
도 지석묘 묘역 출토 무문토기편을 공음공식 의례의 산물로 보았다. 

이보다 앞서 이상길
13
은 직접적으로 ‘향연’이나 ‘공음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파쇄 후 투기된 유물에 대해 무덤(<그림1>)뿐만 아니라 주거지

와 밭 등의 생활유구 및 주변 경관(<그림2>)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 걸쳐 구체

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선구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11	 이영문, 앞의 책(2002), 201쪽. 

12	 강민석, 앞의 논문(2023).  

13	 이상길, 「지석묘의 장송의례」, 『고문화』 45(1994);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

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14	 이상길, 위의 논문(2000), 88쪽의 <도 21>. 

15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99쪽의 <도 39>. 

그림1-무덤 내외 유물 파쇄와 투기
14

그림2-무덤과 경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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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16
은 지석묘 조성과정에서 행해진 의례를 ‘정지의례-축조의례-매장의

례-제사의례’로 구분한 후, 유물의 파쇄와 투기 행위를 제사의례의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으로 꼽았다(<그림1>). 그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i) 한 개체를 한 장소

에서 파쇄하여 그대로 투기, ii) 한 개체를 파쇄한 후 한 묘역 내의 여기저기에 분

산 투기, iii) 한 개체를 파쇄한 후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묘역에 따로 투기, iv) 여

러 개체를 파쇄하여 특정 부위만 투기한 경우로 세분했다. 

특히 이상길
17
은 합천 우포리 E-5호, 승주 대치리 A호 석곽, 여천 월내동 8호 

내부 매몰토 속에서 수습된 토기편이나 석촉편이, 같은 유구 부석 사이에서 출토

된 토기편이나 석촉편과 서로 접합되거나 동일한 개체의 일부임에 주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승주 대치리유적 2호, 5호, A호 석곽에서는 동일 개체의 토기편

이 매몰토와 부석에서 따로 수습되었다. 여천 월내동유적에서는 반파된 갈돌편

이 서로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묘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18ㆍ22호와 2ㆍ9호). 

승주 우산리 ‘다’군 유적 5호와 13호 주변에서도 동일 개체로 확인된 단도마연토

기편이 보고되었다. 여천 평여동 가-8호에서는 묘광의 보강석 아래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동일 개체의 것이 유구 내부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길
18
은 

무덤 축조 의례시 토기를 깨뜨려 사용하다가 일부는 보강석 아래 묻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나중에 시신 안치 후 행해진 의례에서 따로 묻은 것이라고 본다. 그

런데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따로 매납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이 없다.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한 물품을 파쇄한 이유를 이상길
19
은 장송의

례과정에서 사자의 죽음과 관련해 생긴 부정을 씻기 위해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 하여 다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파

쇄한 물품을 투기할 때 왜 위 i)∼iv)와 같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물 파쇄와 투기의 흔적은 무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밭, 야외노지, 

16	 이상길, 앞의 논문(1994), 108~113쪽. 

17	 이상길, 앞의 논문(2000), 97~120쪽. 

18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20쪽. 

19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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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외에서 널리 관찰되는데, 이상길
20
은 이러한 경우도 대부분 의례에 사용

했던 유물을 파쇄하여 투기한 것으로 본다(<그림2>). 청동기시대 농경취락과 그 

주변 경관에서 널리 확인되는 이러한 의도적 행위를 이상길
21
은 ① 의외의 장소나 

위치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 ② 한 개체분의 유물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③ 한 개체의 유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출토되는 경우로 구분

한다. 이 중 ①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거나 의례 후 폐기

한 것, ③에 대해서는 파손된 동일 개체의 유물이 각기 다른 곳에서 나름의 의미

를 가지고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②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후 이성주
22
는 청동기시대 무덤 내외 토기 분포를 통해 매장시설 안에서 발견

되는 적색마연호와 관련된 음식물 의례, 무덤 주위의 주구나 제단형의 묘역에서 

파편으로 발견되는 무문토기들과 관련된 음식물 의례를 구분하였다. 이성주는 

이 중 적색마연호를 음식과 관련된 부장용 토기로 추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꼽는다: (1) 지석묘 단계를 통틀어 유일한 기종의 부장토기이다; (2) 

모든 무덤에 다 부장되지는 않는다; (3) 관내, 관외 묘광 내, 관개 상부 등 여러 위

치에 매납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에 비해 배진성
23
은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기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호 매납 사례가 가장 많

은 경남지역에서 적색마연호는 무덤 바닥면의 단벽측과 개석부에서 주로 발견

된다(<그림3>). 한편 의례에서의 붉은색은 여러 지역과 시대에 걸쳐 신성한 의미

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고대의 호(壺)는 신령의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하

였다. 이처럼 검ㆍ촉ㆍ옥과는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매납된 적색마

연호는 단순한 신변 부장품이 아니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기였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또 단벽측에서도 한쪽 모서리에 놓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무덤 한쪽 모서리가 죽은 자의 영혼이 호를 통해 사후세계로 가는 입구나 통로로 

20	 이상길, 위의 논문(2000), 200~201쪽. 

21	 이상길, 위의 논문(2000), 60~64쪽. 

22	 이성주, 앞의 논문(2014), 112쪽. 

23	 배진성, 「망자의 호, 영혼의 호」, 『한국고고학보』 1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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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적색마연호를 음식물 의례와 관련된 것으

로 본 위 이성주의 경우와 같이, 배진성
24
도 적색마연호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

기로 봤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모든 무덤에 적색마연호가 매납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다.  

24	 배진성, 위의 논문(2020), 83~84쪽.

25	 배진성, 위의 논문(2020) 73쪽의 <그림 1> 수정. 

그림3-적색마연호 출토 위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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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성주
26
가 강조한 것처럼, 매장의례에서의 공음공식은 살아 있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죽은 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위한 것이기도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안데스 향연에서는 죽은 이를 먹이기 위해, 또는 향연에 직접 참석

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위해 그만큼 향연 참석자가 과식을 한다고 한다.
27
 우리에

게 친숙한 유교문화권에서도, 제사로 대표되는 죽은 조상과의 공음공식 관행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8
 죽은 조상과 끼니를 함께 하면서 후손은 죽은 조상에

게 건강, 부, 행운 등을 기원하는데, 중국 상나라 갑골문과 청동용기에 남겨진 기

록에 의하면 죽은 조상도 후손들이 차려 주는 음식에 크게 신경을 썼다고 한다.
29
 

초자연적 존재와의 공음공식 사례로 잘 알려진 경우가 아즈텍 문화에서의 인신

공양 관습이다. 아즈텍 문화에서는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와 인간의 생장이 은유

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옥수수의 생장에는 신의 축복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30
 

신이 축복을 내려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인간을 먹여 살리는 만큼, 인간은 그에 대

한 대가로 인신공양을 한다는 것이다.
31
 이러한 은유적 순환체계에서 개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영속적인 식물 생장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32
 유교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祭)’는 ‘피가 흐르는 산 짐승

이나 고기를 제단에 바친다’라는 뜻을 지닌 갑골문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33
 

공음공식 참여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죽은 이 또는 초자연적 존재로까지 확장

하면,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위 이성주와 배진성의 견해

26	 이성주, 앞의 논문(2014), 110쪽. 

27	 C. A. Hastorf, Steamed or Boiled: Identity and Value in Food Preparation, in Pollock, 

S.(ed.), Between Feasts and Daily Meals: Towards an Archaeology of Commensal 
Spaces(Berlin: Topoi, 2015); K. C. Twiss, op. cit.(2019), p. 160에서 인용. 

28	 S. M. Nelson, Feasting the Ancestors in Early China, in T. Bray(ed.), The Archaeology 
and Politics of Food and Feasting in Early States and Empires(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2003), pp. 65~89. 

29	 K. C. Twiss, op. cit.(2019), p. 161. 

30	 D. Carrasco, “Cosmic Jaw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63(1995), 

pp. 429~463. 

31	 K. C. Twiss, op. cit.(2019), p. 163. 

32	 Ibid., p. 165. 

33	 이영문ㆍ윤호필(편), 「총설」, 『분묘와 의례』(서울: 서경문화사, 2017),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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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함께 종합해 볼 수 있다. 즉, 공음공식이 생자의 물리

적 생존 목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 전통사회에서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는 

생자와 사자,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공음공식 행위를 매개한 물적 매체로 기능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 요크셔 가튼 슬

랙유적의 청동기시대 봉분묘(barrow) 출토 자료가 주목된다.
34
 이 무덤 매장주체

부에서 발견된 젊은 남성의 인골 중 하악골은 가슴 위로 옮겨져 있었고, 대신 미

니어처 음식 그릇(Food Vessel)이 하악골 자리에 놓여 있었다. 브뤽
35
은 이를 공음

공식 관행에서 인간의 입과 토기의 입이 공통적으로 수행한 ‘채널’ 역할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한다. 

더 나아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에서는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도 의도적

으로 해체되고 재배치된다(<표1>).36
 위에서 살펴본 영국 청동기시대 봉분묘의 

‘토기-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주 옥방4지구 5호 석관묘에서는 인골의 상체는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그에 반해 하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4>). 대신 

하반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이 장벽면에 붙여 놓여 있

34	 J. R. Mortimer, Forty Years’ Researches in British and Saxon Burial Mounds of East 
Yorkshire(London: A. Brown and Sons, 1905), p. 229; J. Brück, Personifying 
Prehisto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 69에서 인용. 

35	 Ibid., p. 69. 

36	 우정연, 앞의 논문(2024). 

37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1쪽.  

그림4-사람과 사물의 복합/조립 (2): 진주 옥방4지구 5호 석관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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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개별적 몸의 해체 또는 결합 방식과 사례
38
   

장법 유구 묘제 피장자 연령대/성별

화장

안성 만정리 3호 석관묘 성년 여성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남성

춘천 중도 I호 지석묘 소아

나주 랑동 1호 지석묘 숙년 남성

장흥 갈두II 48호 지석묘 숙년 남성

경주 천군동 I-5호 주거지 (주거지) 성년 + 노년 남성

포항 호동 29호 주거지 (주거지) 성년 남성 + 성년 남성

부위 이동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 여성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4호 석관묘 노년 남성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5호 석관묘 숙년

진주 가호동 1호 석관묘 　

창녕 사창리 10호 석관묘 성년

달성 평촌리 21호 석관묘 숙년

대구 매호동 I-1호 석관묘 　

김해 내동 3호 지석묘 숙년

마산 진동 묘역지석묘 K호 지석묘 　

영월 연당 동굴무덤 동굴묘 성인 2인 + 소아

낱개 치아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10호 석관묘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16호 석관묘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9호 석관묘 미성년

달성 평촌리유적 1호 석관묘 약년

달성 평촌리유적 7호 석관묘 약년

달성 평촌리유적 19호 석관묘 　

창녕 사창리 12호 석관묘 성년

진주 가호동 7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9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5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7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8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20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25호 석관묘 　

개체 결합

보은 부수리 1호 석관묘 성인 + 소아

달성 평촌리 14호 석관묘 　

달성 평촌리 26호 석관묘 　

사천 본촌리 가2호 석관묘 성년 여성



Commensality and Political Economy during the Songgukri Period in South Korea
14

었다. 이러한 사람-사물 복합체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주 옥방4지구 4호 석관

묘와 달성 평촌리유적 21호 석관묘에서는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인골의 일부가 

선별적으로 재배치되었다(<그림5>). 즉 두 무덤 모두에서 치아가 낱개로 두개골

의 반대쪽 단벽에서 검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산 자와 죽은 자, 또 초자연적 존재와의 공음공식 관행에서 사람과 

사물은 원자화된 불-가분적인(in-dividual) 존재가 아니라 부분으로 나뉘어 그 물

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침투, 결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무덤에 매납되거나 투기된 물건은 무덤과 사자의 몸을 통해 이승과 저승 사이

에서 생명 에너지를 주고받는 통로 또는 채널 역할을 하였을 수 있다.
40
 그렇다면 

개별 무덤에서부터 경관을 가로질러 유물을 의도적으로 파쇄하고 전체 또는 일

부를 선별적으로 투기한 행위
41
, 음식 의례 용기

42
로서든 망자의 호

43
로서든 적색

마연호가 정형적인 패턴 없이 선별적으로 매납된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유물의 파쇄와 전체 또는 부분 투기, 적색마연호 매납 여부와 위치

가 피장자 개인의 생전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38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2쪽의 <표 1> 수정보완.  

39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0쪽. 

40	 크리스 파울러, 앞의 책(2018), 151~152쪽. 

41	 이상길, 앞의 논문(2000). 

42	 이성주, 앞의 논문(2014). 

43	 배진성, 앞의 논문(2020). 

그림5-인골의 재배치(좌: 진주 옥방4지구 4호 석관묘, 우: 달성 평촌리유적 21호 석관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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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 내외에 야기된 사회적, 형이상학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44
    

Ⅲ.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의 공음공식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공음공식에 대해서

는 지석묘 묘역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편과 매장시설 안에서 발견되는 적색마

연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

는데, 바로 송국리문화 핵심권인 부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에서는 적색마연토

기가 무덤에서 발견되지 않고 주거지나 수혈유구 등의 생활유구에서 출토된다

는 점이다.
45
 또 송국리유적 주변에 밀집해 있는 송국리형무덤 안에서는 적색마

연토기가 아니라 무문토기가 복원되지 않는 편으로 발견된다.
46
 

금강중류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 송국리형무덤의 주요 매납품으로는 석검, 석

촉, 무문토기라는 매우 한정된 종류의 유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이 매납된 무덤도 

전체 무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표2>). 석검이나 석촉이 파쇄되어 그 일부만 

매납된 무덤은 7기에 불과하고, 그에 비해 무덤 출토 무문토기는 1기의 무덤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으로 매납되어 완형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송국리유적 54지

구 주거군 주변에 축조된 10호 토광묘가 그 예외적 1기인데, 이는 송국리문화 핵

심권의 송국리형무덤, 특히 주거군과 분리된 별도의 묘역에 조성된 송국리형무

덤에는 무문토기를 의도적으로 파쇄하여 그 일부만 매납하는 관행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낸다.
47
   

44	 C. Fowler, “Fractal Bodies in the Past and Present,” in D. Borić & J. Robb(eds.), Past 
Bodies: Body-Centred Research in Archaeology(Oxford: Oxbow Books, 2008), pp. 51~52. 

45	 배진성, 앞의 논문(2016); 이정은, 「청동기시대 중기 적색마연토기 연구: 충청ㆍ전북 지역

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4(2020); 이정은ㆍ황재훈, 「충청ㆍ전북지역 적색마연토기

의 제작기술적 특징과 성격」, 『호서고고학』 46(2020). 

46	 우정연,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2011b).  

47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2011a), 39~66쪽;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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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리문화 핵심권의 매장관행에서 엄격하게 지켜진 석검/석촉과 무문토기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 필자
49
는 공동체와 가구, 무력과 생명력 사이의 모

순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남한

지역에서 서로 간에 일정한 양식을 공유하는 석검이나 석촉, 특히 유병식석검과 

세장유경식석촉을 한 집단이 제작 또는 입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들과의 교

류가 필요하고, 이에는 자원, 기술, 정보, 사람의 교환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무덤에 매납된 석검이나 석촉은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물질적 구현물

교연구: 물리적ㆍ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2014a), 105~134쪽;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한국학』 37-

4(2014b), 343~389쪽. 

48	 우정연, 앞의 논문(2011b), 46쪽의 <표 5> 수정. 

49	 우정연, 위의 논문(2011b), 48~49쪽. 

표2-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 출토 유물
48

출토품
무덤 수

전체(%) 비-완형 유물 출토 무덤

없음 100기(58.8) -

석검 11기(6.5) 비-완형 석검 출토 무덤 1기 

석촉 7기(4.1)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2기 

무문토기 25기(14.7)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25기

석검+석촉 9기(5.3)
비-완형 석검 출토 무덤 1기,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2기

석검+무문토기 7기(4.1)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7기

동검+동착+석검+석촉+옥 1기(0.6)

석검+석촉+옥 1기(0.6)

석촉+석착 1기(0.6)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1기 

무문토기+옥 2기(1.2)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1기

옥 3기(1.8)

석재 2기(1.2)

보습 1기(0.6)

합계 170기(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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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로 다른 집단들 간 사회적 교환관계를 나타냈을 수 있다. 유병식석검이나 

세장유경식석촉 제작과 비교하여 무문토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원료와 기술을 

습득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문토기는 석기만큼 내구성이 

강하지 않고 쉽게 깨지므로 빈번한 교체가 필요하다. 또 집단 구성원들 중 일부

에게 접근이나 사용이 제한된 석검이나 석촉과 달리 무문토기는 가구나 취락 구

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석검이나 석촉을 통해 

사냥이나 전쟁에 수반되는 무력과 함께 서로 다른 가구나 취락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이 강조되었다면, 무문토기를 통해서는 식량 저장, 가공, 취사, 분배,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력과 함께 서로 다른 가구나 취락 구성원들 사이의 구분

이 강조되었을 수 있다. 공동체의 집단적 재생산과 함께 개개 구성원의 생물체적 

재생산을 기원하기 위해 석검/석촉뿐만 아니라 무문토기도 무덤에 매납되지만, 

무문토기가 지니는 실생활에서의 구분이나 분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공동체

의 집단적 재생산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로부터 분리 또는 제거하고자 무문토기

를 파쇄하여 그 편들 중 일부만 매납했다는 것이다. 이때 나머지 복원되지 않는 

부위의 무문토기편은 피장자와 관련된 생자들 사이에서 보관되거나 순환되었을 

수도 있고, 피장자와 관련된 장소에 따로 매납 또는 투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50
 

송국리문화단계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의 송국리형무덤

에서 적색마연호 완형이 아니라 무문토기가 부분적인 편으로 매납된 이유의 실

마리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 송국리유적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구릉 정

상부 대규모 토목공사와, 54지구 대지 평탄면의 유구 배치와 같이 개별 가구들

을 포섭하고 통제하였던 공동체에 관한 뚜렷한 물질적 표현이 확인된다.
51
 그에 

비해 진주 대평리유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대형 취락에서는 송국리유적에서

50	 J. Chapman,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London: Routledge, 2000). 

51	 손준호, 「송국리유적의 시기와 성격, 그 학술적 가치」, 『한국청동기학보』 28(2021); 우정

연, 「금강중류역 송국리문화단계 사회의 위신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84(2012),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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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개별 가구들을 초월하고 통제하는 공동체 조직 대신에, 그러한 상위 조

직의 주도 없이 엇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가구군들간 교호(交互)적 지도를 통해 

가구와 공동체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그림7>).52
 유적 내에

서의 조직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 유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송국리유적은 

송국리형무덤의 밀집, 저장중심유적을 포함한 유적 간 기능분화, 플라스크형 적

색마연호의 생산-교환체계(<그림6>) 등에서 다중적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정치

경제적 연결망의 중심을 이룬다.
53
   

무문토기에 비해 적색마연토기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기술체계, 생

산-교환체계를 통해 제작, 사용, 교환되었다.
54
 그러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널

리 쓰였던 무문토기보다 가구 내에서의 실질적인 활력과 생명력에 대한 상징

52	 고민정,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53	 김승옥, 앞의 논문(2001); 김장석, 앞의 논문(2008); 배진성, 앞의 논문(2016); 우정연, 앞의 논

문(2011a); 우정연, 앞의 논문(2014a); 우정연, 앞의 논문(2014b); 이정은, 앞의 논문(2023). 

54	 이정은, 위의 논문(2023), 26쪽. 

55	 배진성, 앞의 논문(2016), 14쪽의 <그림 5>. 

그림6-금강유역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호 분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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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가구 초월적인 공동체와 무력을 상징하는 석검/

석촉의 상징적 대응물로 적색마연토기보다 무문토기가 적합하였고, 이처럼 정

형화된 차별적인 매장 관행과 코드도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

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 유지 전략의 일부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57
 

56	 고민정, 앞의 논문(2020), 113~114쪽의 <도면 44>와 <도면 45>. 

57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는 관계적, 순환적 인간관과 우

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공음공식 행위가 공히 의례적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의

미도 지니는 상황에서 그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지, 핵심권에서는 정치경

제적인 의미만 지니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의례적인 의미만 지닌다는 뜻이 아니다.  

그림7-진주 대평리유적 유구 분포도 (좌: 어은지구, 우: 옥방지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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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단계 매장관행에서의 공음공식에 대해서는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호라는 토기를 중심으로 지석묘 묘역에서 발견되는 무문토

기편 또는 영남지역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라는 틀을 통해 이해되었다. 이로 

인해 송국리문화의 핵심권인 부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아니라 무문토기가 무덤 내 매납되고, 또 적색마연호와 달리 완형이 아니라 지석

묘 묘역에서와 같이 완형으로 복원되지 않는 편으로 발견된다는 차이가 간과되

었다. 아울러 지석묘나 영남지역 무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지석묘 묘

역에 투기된 무문토기의 부분성, 적색마연호가 매납된 무덤의 선별성에 대해서

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

니라 사람도 부분적, 선별적으로 분해되고 재배치될 수 있다는 최근의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사람과 사물의 가분성과 침투성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

음공식 방식과 그에 쓰이는 토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정치경제적 연결망 유지 전략과 관련되었을 것으

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단편적, 주변적, 일반론적 담론에 머물

렀던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공음공식 관행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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